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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 집단에너지, 폭염 속 냉방공급으로 가치 높여(이투뉴스, 2023.8.8.)1)

▶ 한난, 하절기 지역냉방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 및 공급시설 점검

Ÿ 지난 8일, 한난은 지속적인 역대급 폭염과 태풍 ‘카눈’ 에 대비하여 하절기 전력과 냉방의 안정적 

공급 및 시설물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함.

Ÿ 현장 중심 안전 점검을 위한 순회점검, 긴급복구체계 정비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

록 대비

Ÿ 지난 장마기간에  빗물받이 및 배수 장애요소 점검 및 정비, 침수우려지역 예찰활동 강화 등을 통

해 안정적인 전력 및 냉방을 공급한 바 있어 하절기 또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함.

❙ 한난, 2개 분기 연속 적자폭 개선…올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(아시아투데이, 2023.8.10.)2)

▶ 2분기 영업손실 465억원…적자폭 전년比 58% 축소

Ÿ 지난 10일, 한난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465억원으로 잠정집계 공시되어 

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크게 감소(58.0%)함. 

Ÿ 매출은 6,4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.0%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은 522억원으로 전년 동기 

대비 51.0% 적자폭이 감소함.

Ÿ 이는 올 초부터 LNG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띄면서 연료비와 판매단가의 격차가 줄었으며 올해 6월 

기준 열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35% 상승하면서 판매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임.

Ÿ 한난은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비필수 자산매각(출자사 지분 및 유휴 부동산), 전사적 경비

절감 노력 등 경영효율화 전략을 시행할 계획임.

1) 이투뉴스
2) 아시아투데이

http://www.e2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6769
https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?key=202308100100058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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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 철강·화학단지에도 SMR…"원자력 열 에너지 공급"(한국경제, 2023.8.13.)3)

▶ 다양한 활용 범위 가진 고온가스로 SMR 연구‧개발 활발

Ÿ 최근 현대엔지니어링과 두산에너빌리티, DL이앤씨 등 철강‧석유화학 산업계에서 고온가스로 

SMR(소형모듈원전) 해외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SMR을 활용한 공정열 조달 방안을 모색함.

Ÿ 고온가스로 SMR은 냉각재로 헬륨 기체를 사용해 700~950℃ 고온열을 발생시키는 차세대 SMR

로 지역난방, 해수담수화 외 석유 정제 등 활용 범위가 넓으며 열원 투입 비용 절감이 가능함.

Ÿ 지난 11일,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경상북도는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 기업과 ‘원자력 열 이용 협

의체’를 구성하여 원자력 공정열 생산 기술 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임.

❙ [기고] 온실가스 감축 위해 ‘저온폐열 회수’ 필요한 이유(에너지신문, 2023.8.8.)4)

▶  높은 기술성숙도‧활용도를 가진 폐열 활용으로 탄소중립 달성

Ÿ 수소, 풍력, 태양광,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성숙도가 높지 않아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

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음.

Ÿ 고온(600℃ 이상) 및 중온(200~600℃) 폐열은 회수 방법이 어렵지 않으며 회수 이후 활용

도 쉽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산업체에서 회수하고 있음.

Ÿ 열량만으로 본다면 버려지는 총 열량의 30% 이상이 저온폐열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

으로 적용된다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이 30% 이상 감축할 수 있음.

Ÿ 산업체 기준 200℃ 미만 저온폐열은 민간에서는 90℃면 필요한 급탕온도(30~40℃)보다 훨씬 높

아 유럽에서는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에 저온폐열을 활용한 냉난방 공급 방식을 도입함.

Ÿ 또한, 우리나라 역시 열병합발전에 저온폐열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전력생성 시 발생되는 폐열을 활

용해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3) 한국경제
4) 에너지신문
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mp/2023081373421
https://www.energy-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9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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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 분산에너지사업, 5가지 향후 과제 검토 필요(에너지플랫폼뉴스, 2023.8.11.)5)

▶ 분산에너지에 대한 세부적 분류 필요

Ÿ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’라는 현안 분석 보고

서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이후 쟁점사항 등 5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함.

Ÿ 입법조사처는 분산에너지 또는 분산형 전원의 정의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이 전기사업 허가의 우

회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함.

­분산에너지법에서 정한 분산에너지는 '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·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

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'임. 

Ÿ 발전사업자는 열병합발전 건설 시 '전기사업법'에 근거한 발전사업 허가보다 '집단에너지사업법'

에 의한 의제 처리로 발전사업 허가를 얻는 절차를 선호하게 될 수 있음.

Ÿ 전기본을 거쳐 인허가 받지 않는 발전설비가 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할 경우 전

체 발전설비의 이용률 하락과 전력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Ÿ 이외 분산에너지 편익 객관적 산정,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및 예외 대상 명확화, 지역별요금 산

정 근거 공개 등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.

❙ 가스公 “지역주민 소통으로 LNG공급시설 안전 우려 해소”(경상매일신문, 2023.8.10.)6)

▶ 40년 역량 바탕 안전한 사업 진행 약속

Ÿ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건설 및 관리소 증설

과 관련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지역주민 우려 해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.

­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지난 1997년 최초 상업운전 후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설비 노후화 및 잦은 고

장이 지속되어 발전연료를 기존 중유(벙커C유)에서 LNG로 전환하는 사업이 진행 중임.

­다만, 연료 직공급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중리 정압기지 설비 개체 공사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

발로 지난 6월 기준 공정률은 66.8%임.

Ÿ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배관 및 관리소 신‧증설 사업은 대구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

강조하며 40여년간 쌓아온 LNG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업 이행을 약속함.

5) 에너지플랫폼뉴스
6) 경상매일신문

http://www.e-platform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9644
http://www.ksmnews.co.kr/default/index_view_page.php?idx=439594&part_idx=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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